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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표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행 동 지 침†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야고보서

At that time, James, the Apostle consolidated the poor who 
were discriminated and mentioned the benefit resulted from 
poverty in the text.

1. The poor can receive the wealthy grace of faith as 
greatly as they can

“Listen, my dear brothers: Has not God chosen those who 
are poor in the eyes of the world to be rich in Faith and to 
inherit the kingdom he promised those who love him” (James 
2:5). 

The poor are able to be much richer in faith. They have 
a deep relation of love with God. Moreover, the situation of 
which they focus on God is not rich environment but poor. In 
this case, we really have to concentrate on God. When we have 

everything in our daily life, we don’t feel thankful.. When people have 
difficulty and are hungry, they enter the grace world of God in which 
they realize how everything is precious and important.

2. Because the poor can inherit the 
kingdom of God

God says that he chose the poor in the 
world. This does not mean that God gives 
grace only to the poor but to those who 
possess anxious spirit owing to poverty.. 
After ‘Those who love him’ in verse 5, were 
poor and possessed anxious spirit, the more 
they have to love Jesus. Therefore, the best 
blessings that the poor enjoy are able to 
inherit the eternal God’s Kingdom..

However, James does not say that the rich 
are all worse and the poor are not all good. 
The wealth really is one of the blessings of 
God that the Bible says. The wealth is not a 
unique blessing that God says and the best 
blessing that God gives, but it is clearly one 
of the many blessings that God can give. 

James, the Apostle encourages us what 
he says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to 
all of the poor and the rich’ is the best law 
which we have to observe. The rich have a 
responsibility for living their life that they 
have to give the compassion to people. If 
those who are richer and have more than 
other people do not have any compassion to 
share with others, they are not able to avoid 
God’s judgment. James, as a conclusion, 
teaches us that the compassion is the power 

to overcome the judgment.

My beloved Christians,
There are four kinds of people in the world: those who are poor in 

materials and faith .They are the unhappiest persons. Those who are rich 
in material but poor in spirit, they are unhappy.  Those who are poor in 
material but rich in spirit are happy.  However, if there are some who are 
rich in material and spirit, they are happiest persons.

The rich and the poor must be poor only in spirit. By giving thanks 
even in a small thing, going to the Lord, and giving confess of love,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the real happy people of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Grace Received through Poverty
(James 2:5-13)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그 당시 차별을 받고 있었던 가난한 자들

을 위로하며 가난 때문에 오는 유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 가난한 자들이 믿음의 부요한 은혜를 더 크게 얻을 수 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

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약 2:5). 

가난한 자들이 믿음에 있어서는 더욱 부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과의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분께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부

한 환경보다 가난한 환경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

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어렵고 궁핍

한 중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것인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2.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고 말

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만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난하여 갈급한 

심령을 소유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입

니다. 5절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가난하여 갈

급한 심령을 소유하고 보니까 더욱 더 주님을 사랑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

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말씀은 부자들은 다 나쁘고 

가난한 자들은 다 선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는 분

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 중의 하나

입니다. 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축복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복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많은 축복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 모두에

게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것은 최고의 법인데 그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라

고 권면합니다. 부한 자들은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보다 더 넉넉

하고 풍성하게 가진 사람이, 조금 부족한 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긍

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야

고보는 결론적으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능력이

라고 설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믿음에 있어

서도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하지

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도불행한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

적으로는 풍성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믿

음에 있어서도 깊고 풍성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오직 심령에 있어서만큼은 가난한 자가 되어 아

주 작은 일에도 큰 감사로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며 나가시는 참 기쁨의 백

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난을 통해 받는 은혜
(약 2:5-13)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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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살지만 기독교인의 수는 지극히 적다. 그들

의 신학교육의 실태는 한국을 비롯한 몇 나라를 제

외하고는 거의 절망적인 실정이다. 아시아에는 한국

을 포함한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지금 신학교육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한국은 총회신학교나 장로회신

학교에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겠다

고 밀려오고 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한국교회

에 주신 특권이요 놀라운 축복이다.

(2) 아시아는 이슬람 불교 유교와 같은 연륜이 오

래된 종교 및 문화를 지니고 있는 대륙이다

오늘날 아시아 도처에서 탈 서양화 경향이 두드

러지게 나타나서 서양인들이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이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민족주의

가 극도로 팽창하면서 토착 종교가 부활하고 있다. 

아시아의 몇가지 토착종교를 살펴보면 불교, 이슬

람, 힌두교, 공산주의 등이 있다. 이 같은 어마어마

한 세력을 가진 종교들이 기독교에 도전을 하고 있

다. 다원화 된 신앙 풍토 위에 기독교 신학은 대답을 

성실히 해야 할 책임이 있디. 불교, 이슬람, 힌두교, 

공산주의들이 제시한 세계평화, 인류통합, 절대성에 

대한 질문과 무신론자들에게 줄 수 있는 명쾌하고 

확실한 해답을 한국의 교회가 할 수 있어야 한다.

(3) 아시아는 인구폭발과 함께 식량난에 허덕이

고 있다

아시아의 인구 문제는 식량문제를 야기시키고 있

다. 방글라데시는 전 국민 90% 정도가 하루에 세끼 

밥을 먹을 수 없다.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4) 아시아는 근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

는 대륙이다

아시아는 인구폭발과 함께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근대화는 물질적 혜택과 더불어 합리주의적 정신이 

함양됨으로 미신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그러

나 전통적 사회구조가 점차붕괴 됨과 가치관의 변

화로 지배계급으로부터 해방선언을 하게 했다. 이와 

같은 아시아의 근대화를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

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5) 아시아의 근대화와 기독교 복음

근대화란 과거에 존재했던 지배문화로부터 해방

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에서 

오늘의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해석해 

보면, 얼마 전 까지만해도 우리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은 더 

이상 신격화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자연의 비신격

화는 기독교 창조 사상에 의한 것이다. 전에는 군주, 

왕, 천황이라고 하면 하늘이 내려준 하늘의 아들이

라고 생각했는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아

무것도 아니고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

야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므로 정치도 성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정치의 비성역화도 

출애굽 사건에서 연유된 것이다. 

그러므로 바른 신학적 제시는 오늘의 아시아를 

단순히 복음화의 대상으로서 만이 아니고 모든 차

원에서 크게 변화시키는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주 계속) 

아시아 선교전망과 
한국교회의 신학적 사명

(요 20:21)

바른 신학교육이 아시아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요청되는 신학

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1. 아시아란 무엇인가

아시아는 많은 다른 민족과 국가들로 구성된 대

륙으로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에스키

모까지 중요 문화권과 종교들의 발상지이다. 근대화

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일본과 같은 선진국이 있는

가 하면 부탄이나 시킴과 같은 문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나라들로 구성된 매우 폭 넓은 대륙이다. 

오늘날의 아시아의 특징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

다는 것이다. 이 같은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를 하나의 아시아로 부르게 되는 이유가 있

다.

(1) 복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시아는 복음이 가

장 적게 이루어진 대륙이다

아시아에는 세계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28억의 

여름 성경학교·수련회 일정 확정

6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6월 19일 주일 1, 

2,3 부 예배 시 2016년 세번째 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

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년 짝수달

(격월) 3째주 주일 1, 2, 3부 예배시에 세례식을 거

행하고 있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중 하나인 “천국시

민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

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

학교에서는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기 바

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위원회 세례

교육부(607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번 세례/입

교/ 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세례자 : 차미란 김동윤 이정민 이낙심 

                마태랑 최은선 정현진  	 계 7명

· 입교자 : 장하랑 장해라 진하민 진하영 

                최서린 		  계 5명

· 유아세례자 : 박세은 윤보민 이예인 

                임동준 한신재		  계 5명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전도대를 파송케 하신 하나님

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빛으로 일어나라’는  

주제로 7월10일 강원도 고성

군 대진중앙교회(김춘기목사)

에서 의료 선교팀의 활동을 시

작으로 7월14일까지 이뤄지는 

2016 서울교회 국내전도는 전

도위원회 주관으로 청년부가 주축이 되어 교회학

교 팀이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

비하고  축호 전도팀과 이,미용팀이 주민을 상대

로 봉사활동을 펴며 시설 지원팀이 함께 하게 됩

니다. 

특별히 남선교회의 맏형이신 이삭선교회에서 

10여명이 동참을 하십니다. 요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라도 우리 전도대원들은 하나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증인의 삶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주어진 일정 속에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비전2020운동에서 양육부대를 선정 23

사 2개 대대와 22사 2개 중대를 선정, 지원하는 2

개 중대가 대진리에 위치하고 있기에 위로 차 방

문할 예정입니다.

파송된 저희 대원들은 서명철 목사님의 인도 

아래 새벽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마을 주민들과 

눈 높이를 같이 하여  우상숭배와 무속 신앙의 뿌

리가 깊은 고성군 대진리와 인근 지역을 전도 대

상 지역으로 삼아 겸손과 섬김의 본을 실천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차 전도대는 청년부와 전도위원회 축호

팀을 주축으로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 제일교

회(김운호목사) 로 7월 27일 ~7월 30일까지 전도

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든 일정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며 아름다운 보고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

니다.

 2016년 6 월  26 일   ③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합

3:2)` 주제로 2016년 홍해작전을 

승전토록 인도해주심 감사합니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앞에 놓인 수

많은 기도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기적처럼 갈라주셔서 마른 땅처럼 기

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실 줄 확신하고 

지난 20일간 새벽공기를 가르며 달려왔습니다.

25살 청년의 서울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열병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키 위함으로 믿고 기도

하며 나아갑니다. 그동안 주님을 향한 기도가 부족

했었고, 성도간 사랑도 부족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점 투성이로 아뢰옵기 면구하오나 특히 저

희들 자만했고, 교만 했던 죄인이었습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도 제대로 활용치 못

했습니다.

주님 어찌 하오리까!

주님께서 서울교회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시는 채찍이라면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크게 

깨닫고 바르게 회개할 수 있는 정직한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을 잘 받들며, 더욱 낮

아져서 오로지 주님께만 청종해나가는 서울교회로 

거듭나서 서울교회 역사와 한국기독교 교회사에 

아픈 상흔을 딛고 새롭게 거듭나 승리한 교회로 자

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허락해 주옵

소서.

주님, 2016년 홍해작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뒤늦게나마 깨닫도록 인도해주심 감사합니

다. 이번 홍해적전을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서울교회 될 수 있도록 바르게 기도하

며 정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백승갑 집사
(4교구 홍해작전 

참모)

2016 홍해작전 2016 홍해작전

최광성 장로
(전도위원장)

어느덧 홍해작전이 끝났습니

다. 

요즘 교회나 가정이나 기도할 

일이 많으시지요. 새벽에 나와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흐르고 애

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기도 합니

다. 한바탕 그렇게 기도하고 나

면 속이 시원해져서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러 왔다가 더 무

겁게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분의 통성

기도 소리에 정신이 산란해져서 내 기도 보따리는 

풀지도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이지요. 다른 분 기도

만 실컷 듣다 가려면 참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분, 찬양의 기도를 좋

아 하시는 분, 모두 모두 웨민홀을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이 기도 못하는 지체를 위해 형

제 사랑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목사님께서도 누누이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는 조용히 기도하는 전통이 

있으니 통성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101호에서 하시

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101호는 항상 열

려 있습니다”

송미령 권사
(1교구)

만민에게 전도 - 국내 전도

사진 : 윤명구 집사



 
			 

■ 예배 및 집회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 취임 : 4교구 김종윤 은퇴집사 6/21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 한국지부 서울반도라이온스클럽 49대 회장 취임. 
6/1(사) 효창원 7인선열기념사업회 부회장/이사 선임

■ 득남 : 8교구 김홍기집사 이새롬집사 가정 6월 24일 차남
출산 

■ 주일식당봉사 : 한나 전도회(6.26)
	            에스더 전도회(7.3)

■ 금주의 식사 제공 : 김용환 집사 김수원 권사 가정
                                  (자녀결혼 은혜 중에 마치고)

동 정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7월9일부터 시작되는 2016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 우리교회 다음세대

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2. 2016년 전도위원회 하계 국내전도가 대진중앙교

회(7월11일-14일)와 오송제일교회(7월27일-30일)

를 통하여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3. 방글라데시 비전트립(8월 8일-15일)이 잘 준비

되어 다카 지역의 소중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④  2016년 6 월  26 일 

2016 홍해작전 특별행사는 홍해작전 기간동안 

전교인이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합 3:2)" 의 주제

로 사행시(홍해작전), 오행시(진정한 부흥), 영문오

행시(RENEW), 간증문 쓰기 등의 홍해작전에 참전

함으로써의 은혜 받음의 감동을 글로써 표현하였

으며, 교회학교에서는 백일장(산문, 사행시, 오행시, 

영문오행시), 그림그리기 등으로 하나님의 생생한 

사랑과 은혜를 하얀종이 위에 표현하였다.

이러한 작품을 대상으로 지난 주 유문건 목사, 양

춘경 장로(참모장), 이강진 장로(교육위원장), 신동

기 권사, 윤영남 권사, 교육부서 부서장의 참석하에 

202호실에서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위원들은 우

열을 가리기 힘든 작품이었다며 심사 총평을 하였

다. 수상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수상작품은 오늘 8

층 식당에 전시된다.

- 그림그리기 
· 유아부 : 대상 씨앗3반(조하음 최세린 최소윤) 
금상 열매3반(김하윤 김하준 김하민 이서현 이시온) 
은상 새싹4반(김은준 엄지은 박서준 이하온) 
동상 소망1,2반(박현준 심지우 백하온) 
장려상 새싹2반(나은우 김주원 임시우 오서연 윤주아 권하율)

· 유치부 : 대상 정우성 금상 손예은 은상 이서현 
               동상 박원준 장려상 윤주찬
· 유년부 : 대상 박이진 금상 박시은 은상 손예진 
               동상 김서율 장려상 노윤 최주하
· 초등부 : 대상 임하린 금상 이예성 은상 김보겸 
               동상 김교진 장려상 천명경
· 유초등연합2부 : 대상 임세아 금상 이인애 은상 송하은 
               동상 최수 장려상 이형진 이윤익 장현준 

- 사행시 
· 유년부 : 대상 정은채 금상 최지웅 은상 박종민 
               동상 손예진 장려상 이주엽
· 유초등연합2부 : 금상 유지민 은상 이인애 동상 양병재
· 초등부(사오행시) : 대상 박주원 금상 홍성범 
               은상 김형진 동상 심설아 장려상 강예원 
· 초등부(영어오행시) : 금상 노재현 은상 오유나 
               동상 정예흔
· 중등부(사오행시) : 대상 김혜진 금상 장하늘 
               은상 김은빈 동상 김은수 장려상 강현영
· 고등부(사오행시) : 대상 송윤희 금상 문예림 
               은상 민지원 동상 김민주 장려상 김민규
· 일반(사오행시) : 대상 현혜성 금상 이길자 
              은상 송미희 동상 예완식 장려상 노은주
· 영어예배부(영어오행시) : 대상 Vung Zam Cing 
              금상 Ranjan 은상 David John 동상 Sally 
              장려상 Eppley James

교회 인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주차금지

교회 인근 주민들을 위한 거주차우선주차구역에 

주일날 주차하는 성도들 때문에 해당주민들의 민원

이 들어오고 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은 교회 인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주차를 금하여 주시기 바란다.

2016 홍해작전 대상작

2016 홍해작전 공모전 심사 및 전시회 준비

2016 홍해작전 공모전 


